
이태훈T 인문논술 설명회 자료
1. 원서는 어떻게.
 1) 준비 여부와 별개로. 논술 카드를 버리지 말자. 

 2) 고려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일정 ② 최저 ③ 대학 목표 ④ 역할 ⑤ 논술 실력 ⑥ 본인 강약점

 3) ① 일정

토요일 일요일

수능 전 연세대, 홍익대, 성신여대, 가톨릭대, 중앙대(창의), 연세대(미래), 단국대

수능 1주
건국대, 경희대 인문, 서울여대, 성균관대, 숭실대, 

숙명여대, 한국항공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경희대 사회

수능 2주
 경북대, 동덕여대, 부산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국

외대, 한양대
광운대, 덕성여대, 중앙대(일반), 한국외대

    ※자세한 내용은 별지 참고

 4) ② 최저 : 너무 낮게, 너무 높게 쓸 필요 없음 → 경험상 4학교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 높아짐.

 5) ③ 대학 목표 : 무조건 최저목표 기준.(최저목표 : 진학 의사가 있는 마지노선)

 6) ④ 역할 : (1) 상향 (2) 수능 후 보험 (3) 논술 올인

 7) ⑤ 논술 실력 : (1) 탁월(A) (2) 양산형(B) (3) 미흡(C+ 이하)

 8) ⑥ 본인 강약점 : (1) 독해력 (2) 독해 속도 (3) 사고력 (4) 작성 속도 (5) 표현력 (6) 사탐 (7) 도표 (8) 영어 (9) 수리 

 

2. 어떤 학교
 1) 준비를 오래하지 못 할 경우 준비 난도가 쉬운 학교를 써야 한다.(※준비 난도는 문제 난도와 다르다!)

 2) (1) 도표/영어/수학과 같은 특이 유형이 있다. (2) 계열별로 문제가 다른 학교가 있다는 점 확인.

 3) 준비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1) 수능 1주는 최소 9월부터 준비해야 유의미하다. 2) 수능 끝나고 논술 준비할 거면 2주차 위주로 지원하

자.(한양, 이화, 중앙, 외대, 부산, 경북 등) 

 4) 본인 원고 특성도 고려하자. 다만 이는 첨삭 강사가 알려줘야 한다.

 5) 학교 특성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등급 충족 여부! (ex) 경희대와 외대 둘 중 논술로는 외대가 유리하고 최저 충족 가능성은 경희대가 높

은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자. 경희대 vs 외대 2中1을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경희대를 써야 한다.)

3. 어떻게 준비
 1) 기본 전제 : 일찍 시작할수록 더 잘한다.

 2) 논술 시작 시점

   

6평 이후 9평 이후 수능 이후

실력 기준
실력 상승 및 실력 판단 후 

원서 지원 가능

본질적인 독해력, 사고력, 표현력 향상은 크

지 않다. 수능 1주차 유형 확인 수준

수능 1주차는 큰 의미 X(붙으면 순수 학생 

재능) 수능 2주차는 가능

학교 기준 연, 고, 서, 성, 한, 이화, 숙명, 홍익 중, 경, 외, 동, 부, 경북 중, 외, 부, 경북

 3) 논술 역량 확인법 : 1) 문제를 봐야 안다. 2) 써봐야 안다



4. FAQ
 1) 논술은 재능빨? → 재능 맞음. 하지만 같은 논리면 국/수/영/사/과도 재능임. 강사와 학생이 할 일은 현 상태에서 성장시키는 것.

 2) 논술 실력이 성장하나요? → 1) 꾸준한 작성, 좋은 첨삭, Re-write면 성장함 2) 다만 사고&글쓰기는 오래 해야 성장함. 

                           3) 이태훈T는 말도 안 되는 논술 Miracle을 많이 만들어낸 강사임. 4) 이태훈T는 안 되는 건 안 된다 함.

 3) 인원수 많은 모집단위? → 이태훈T는 4년간 2명짜리 학과에 4명, 3명짜리 학과에 3명 붙여봄. 1) 애초에 논술 모집인원이 적음 2) 많이 

뽑는다고 많이 붙는다는 생각은 비통계적 사고. 무조건 경쟁률 3) 논술은 ‘학교 전체의 모집 인원’이 중요함. 

4) 인문논술 자체가 충족률이 낮아서 대형 학과 큰 의미 X

 4) 합격 가능성이 있나? → 붙은 사람들은 뇌물 바침? 실력으로 붙는 전형이다. 다만 랜덤성은 있으니 최저등급 많이 충족시키는 것 중요.

 5) 낮은 학과를 쓸까요? → 논술은 정시/교과와 달리 학과 선호도랑 논술 점수 상관성 low

 5. 당부
 1) 유형, 일정, 고사장 등 행정사항 마지막까지 [꼭꼭꼭꼭꼭꼭!!!!!!!!!!!!!!] 확인.

 2) 논술 합격자 많다. 하지만, 진지해야 붙는다. 장난, 로또, 경박한 마음으로 인문논술 접근한 학생 중에 붙은 학생 단 한 명도 없다.



별지 ① : 주요 학교 유형 및 평가
학교 유형 이태훈T 평가

연세대  120분 ㅣ 600자 3문항 + 수학 1문항 ㅣ 영어 도표 출제  영어, 수학, 도표, 시간, 독해, 사고, 개념 모두 완벽해야 합격

고려대  80분 ㅣ 2문항 1,400자  최저만 붙는다고 능사 X. 어렵고 여러분의 경쟁자가 잘함 

성균관대  100분 ㅣ 3문항 무제한 ㅣ 도표 출제

 ① 쉽다는 오해가 있음. 예전 이야기
 ② 다만 서성한 중에서는 ‘노력’과 ‘반복’을 통해 원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크다.
 ③ 올해 최저가 매우 강화됨(탐2평균으로 변경) 따라서 최저의 힘

이 강해졌으니 원고 요구 수준은 낮아짐 

서강대 인문  100분 ㅣ 2문항 2,000자  겉보기 난도는 예전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시간 벅차고 제시문간 유기성이 높아서 어려움. 

서강대 상경  100분 ㅣ 2문항 2,000자 ㅣ 경제 주제 출제  2025년부터 ‘경제’ 성향 강해짐. 
 → 문제2는 경제 배경지식 있어야 정답 맞힐 수 있을 것.

한양대 인문  90분 ㅣ 1문항 1,200자  글쓰기 성향 강한 시험지. 정답은 쉽지만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움.
 → 다만 최저 없던 시절에 비하면 요구 수준은 급락

한양대 상경  90분 ㅣ 언어논술 600자 + 수학 3문항  수리 변별력이 압도적이어서 사실상 수리논술에 가까움. 
 → 수학 전범위로 공지하지만 실제로 25, 26년엔 공통 수학을 냄

중앙대 인문  120분 ㅣ 3문항 1,480자
 이태훈T 추천 ① 
 → 1) 최저의 힘 강함 
   2) 정형성 강해서 적은 훈련으로 완성도 높아짐 
   3) 독해>표현이라 독해력으로 논술 연습 부족 커버 가능.중앙대 상경  120분 ㅣ 2문항 1,160자 + 확통 1문항

경희대 인문  120분 ㅣ 2문항 2,000자  글쓰기 성향 강한 시험지. 정답은 쉽지만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움.

경희대 사회  120분 ㅣ 2문항 1,200자 + 도표/수리 1문항

  이태훈T 추천 ②
 → 1) 정형성 강해서 적은 훈련으로 완성도 높아짐 
   2) 시험지 성향이 강함. 정답 맞히면 글 부실해도 합격 가능. 
   3) 사탐 성향 강함

한국외대 어문  90분 ㅣ 3문항 1,350자 ㅣ 영어 제시문 출제   이태훈T 추천 ③
 → 1) 학교 자체에서 뽑는 인원이 많음 → 합격 가능성 높음
   2) 난도가 너무 쉬워서 논리를 틀릴 일이 없음
   3) 그렇다고 논술 잘하는 학생이 쉽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것도 아님
   4) 정형성 강해서 적은 훈련으로 완성도 높아짐
   5) 상위권은 보험 / 하위권은 상향 / 최저 자신 없으면 글로벌한국외대 사회  90분 ㅣ 3문항 1,350자 ㅣ 도표 출제

이화여대 1  100분 ㅣ 3문항 무제한 ㅣ 영어 제시문 출제  영어가 꽤 어렵고(연세대와 한국외대 중간 사이)
 유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제가 심오함.

이화여대 2  100분 ㅣ 3문항 무제한 ㅣ 도표/수리 문항 출제

 2번이 통계학 논술(도표 논술과 결이 꽤 다름) 3번이 경제수리 논
술이라 사실상 수리가 1.5개인 느낌. 정답이 매우 확실함. 
→ 수리 감각 있는 여학생이 확정 합격을 노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좋음. 다만 3번 경제는 배경지식 공부가 무조건 필요함

건국대 인문  100분 ㅣ 2문항 1,600자 ㅣ 도표 출제  현 인문논술에서 유일하게 ‘글빨’이 중요한 학교라고 생각. 
 평범하게 정답 맞히기는 매우 쉽지만, 그것만으로 합격할 순 없음. 

건국대 통합  100분 ㅣ 언어논술 600자 + 수리논술 3문항   수리 변별력이 압도적이어서 사실상 수리논술에 가까움. 
 → 1) 수학 범위 = 공통 2) 이제 상경계도 통합으로 바뀜



별지 ② : 주요 학교 준비 난이도, 문제 난이도
학교 준비 난이도 문제 난이도 학교 준비 난이도 문제 난이도

연세대 中 上 이화여대 1 中 中上

고려대 下 上 이화여대 2 中 中上

성균관대 中下 中上 건국대 인문 下 中下

서강대 中 上 건국대 통합 中 中下

한양대 인문 中 中 동국대 中下 中下

한양대 상경 中下 中 홍익대 中 中上

중앙대 中下 中上 숙명여대 中 中上

경희대 인문 下 中下 부산대 下 中上

경희대 사회 下 中 경북대 下 上

한국외대 下 下 ※ 준비도 쉽고 문제도 쉽다면, 요구 원고 수준이 올라간다는 점을 잊지 말자. 

동국대  100분 ㅣ 3문항 1500자 
  이태훈T 추천 ④
 → 1) 분량이 짧아서 글적인 부담감 덜함
   2) 사탐 성향 매우 강함. 사탐 잘하는 학생은 배경지식으로 커버

홍익대  100분 ㅣ 2문항 1,800자  논술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비추천. 

숙명여대  100분 ㅣ 2문항 1,800자  1) 주제 자체가 어려움 2) 최근 이대2번과 비슷한 통계 문제 출제 중

부산대  100분 ㅣ 3문항 1,800자

  이태훈T 추천 ⑤
 → 1) 분량이 짧고 패러프레이징 요구치 적어서 작문 어려움 덜 함
   2) 서울 학생들이 잘 안 쓴다는 점을 잊지 말자. 압도적 이점
   3) 2/5로 최저 완화 → 요구 수준 급상승(충족률 25% → 50%)
   4) 제시문의 주제 자체는 매우 어려움. 이 점 유의

경북대  100분 ㅣ 6문항

  이태훈T 추천 ⑥
 → 1) 분량이 짧고 패러프레이징 요구치 적어서 작문 어려움 덜 함
   2) 서울 학생들이 잘 안 쓴다는 점을 잊지 말자. 압도적 이점
   3) 수능 국어와 비슷한 감성으로 준비 가능. 이태훈T 경험상 수

능 국어 2 이상 뜬 학생은 100% 합격했음.
   4) 제시문 난도 자체는 매우 어려움. 이 점 유의

숭실대 인문  100분 ㅣ 2문항  글쓰기 성향 강한 시험지. 수험생의 자율성, 창의성 적극 반영 가능

숭실대 경상  100분 ㅣ 경제 수리 3문항  경제 논술임. 경제 선택자는 필수 선택. 나머지는 풀어보고 판단


